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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자동차부품 파업 “뭇매”
최중경, 연봉 7000만원 이상에도 불법파업 … 디젤차 중심 생산차질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5월22일 파업을 선언한 유성기업에 대해 “연봉 7000만원을 받는 회사가 파업을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최중경 장관은 5월23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자동차 시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파업을 벌이고 있

는 자동차부품 생산기업 유성기업 노조에 대해 “연봉이 7000만원이 넘는 곳의 불법파업을 국민이 납득하겠느

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파업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성기업 노조에서 주장하는 주간 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는 완성차기업들도 하지 못하고 있고, 부품 시장에

서도 한 회사만이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어서 완성차나 부품 생산기업 모두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품 생산기업 한 곳의 파업이 전체 완성차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주어진 조건이 그렇기 때문이고 하루아침에 고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면

서도 “한쪽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고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공권력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대자동차 정진행 사장은 “일부 디젤자동차 라인을 중심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며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복수노조의 허용을 앞두고 금속노조의 투쟁력을 복원하기 위해 세력을 과시하려

는 불법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자동차 핵심 부품을 독점 납품하는 유성기업이 생산을 중단하면 자동차 생산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

해 국가경쟁력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며 “신속히 공권력을 투입해 유성기업 지회의 극단적인 불법행위

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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